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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ner in which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ity in 

extraversion-school adjustment and openness to experience-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8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round the capital city 

and Pusan Greater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extraversion related positively 

to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Openness to experience related 

positively to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and creativity related positively to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creativit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influence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occurred 

in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creativity. The importance of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to predict undergraduate student’s school adjustment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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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

교시절까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아

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인 스케줄에 따라 학교생

활을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수업시간이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한다

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자율

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다. 이들은 현재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

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야 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들

을 바라보는 기대와 관점이 달라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

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요

구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경험을 통

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립해야 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

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해야만 한다(Baker & Siryk 1986; Chang 1999).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 즉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Schaffer & Schoben 1956).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

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

환경에 순응하거나 혹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Choi & Kim 

2004).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Kim과 Kim(2008)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과 만족

도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라는 환경 속에

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습활동, 환경적 측면에

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

한 자신감과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한 대학

생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가 높다(Ladd et al. 

1996).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동

기, 학업성취, 학교 참여, 출석률, 학습준비, 학교

졸업 등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

다(Spencer 1999).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의 성

공적인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개인의 행동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Gonzales et al. 2001). 

즉,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얼마

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인기의 출발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04; Lazarus & Folkman 1984; Lee 2003)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이 학교적응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6년에 걸

친 종단연구 결과 성격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의 대처양식을 예측해주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Vollrath et al. 1995).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격 연구들은 성격의 개인차

를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Fiske(1949)는 인간의 

성격 차원을 3요인으로 보는 Eygenck검사와 20개 

영역으로 보는 Catell의 검사를 분석하여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Norman(1963)

은 공식적으로 5요인 모형을 학계에 제안하였다. 

5가지 성격요인의 명칭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

성, 신경증, 성실성, 호감성 등으로 구분된다

(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대인관계의 양

과 강도를 의미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정도를 나타

낸다. 그리고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을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호감성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갖는 친화적인 태도나 성향을 의미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19

한다. 성격요인 중 사회성향(외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 et al. 2008; Kim et al. 2004; Lee 2003). 외향

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사회생활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이 높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Lee 2003). 반

면 수줍어하거나 경계심이 있는 아동들은 또래관

계나 학교 수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

향이 있다(Coplan et al. 2004; Gazelle & Ladd 

2003). 경험에의 개방성도 5가지 성격요인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지성, 인지, 창조, 상상, 참을

성, 교양 및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Goldberg 1992). 

McCrae와 Costa(1997)에 따르면, 개방적인 사람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성향은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높이는데,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새로운 학습, 발견, 탐색에 더욱 개방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Lounsbury et al. 2003). 또한 신

경증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3). 성실성 요인은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상관(Ha et al. 2008; Laidra et al. 2007)이 있는 반

면, 학교적응에서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유

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마지막으로 호감성(친화성)은 학교성적이

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Ha et al. 2008; Lounsbury et al. 

2003).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5가지 성격요인 

중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신경증이 학교생활

적응과 일관성 있게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이 높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성격 요인이 학교

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의성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Barron 

1988),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

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새로움과 적절함은 핵심적인 준거로 사용된다. 

Runco 등(2001)은 기존의 창의적 산출물 검사가 

개인의 창의적 산물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창의적 산출물 검사 시행 시 소요되는 시간적 소

비와 주관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Runco 

아이디어 행동척도(Runco Ideational Behavior Scale: 

RIBS)를 개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창의적 척도는 창의적 아이디어

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준

거가 된다. RIBS는 사고의 독창성, 유창성 융통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서 개인이 아

이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다루는 기술 등을 반영한다

(Runco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RIBS를 통해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

는 생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대학

생의 창의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가치로운 것이

다. 창의성은 개인의 생산성, 적응, 건강 등과 관

련되며, 사람과 기관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한다(Sternberg et al. 2004).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

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융통성, 개방성, 자율

성, 유머,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

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Runco 

& Richards 199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

며 일상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또한 대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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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창의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2005)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으며(Chung 2003)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hung 2007).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일상

적 창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관계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hung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을 것으로 추

론된다. 

한편, Mackinnon(1969)의 초기 연구 이후, 창의

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이다(Dollinger et al. 

2004; George & Zhou 2001). 실제로 성격 5요인 

모델에서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경험적 지지를 받는

다(Feist 1998). Sternberg와 Lubart(1992)의 투자이

론에서도 창의성 발현을 위한 여섯 가지 요소(지

능, 지식, 인지양식, 성격, 동기, 환경적 맥락) 중 

주요한 성격적 요소로 인내력, 모험, 새로운 경험

을 기꺼이 받아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성격

유형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의 개방성과 외향성은 창의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 즉, 외향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

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외향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창의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

게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

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대

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은 학

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과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2. 대학생의 창의성은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

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1곳, 수도권 

소재 대학 3곳, 경남 지역 소재 대학 1곳에 위치

한 5개 대학의 대학생 25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

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

해 본 연구자와 타 학교 교수 등의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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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Age

Male 108(42.8%)

Grade

Freshman  59(23.4%)

Junior  126(50.0%)

Female 144(57.2%) Senoir  67(26.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6(73.8%)

SES

High 30(11.9%)

Middle 185(73.4%)

Arts  66(26.2%)
Low 37(14.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된 설문지는 290부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총 2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4.88(SD=4.88)세이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외향성

외향성은 성격의 5요인(성실성, 외향성, 경험

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중의 하

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

인 외향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성격 5요인 검사는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

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

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외향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

지 않는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84이

었다. 

(2) 경험에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중의 하

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

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경험에의 개방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깊

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3) 창의성 측정

대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Runco 등

(2001)의 RIBS(Runco’s Ideational Behavioral Scale)

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

였다(Runco et al. 2001). 창의적 행동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디어를 사용하

고 평가하는 능력이 높고 아이디어 생성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

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잘 생각해낸다” 등의 문

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2008)

의 학교행복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학교생활적응의 문항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친구, 교사, 심리적 안정, 학습활동 즐

거움과 환경만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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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2

Extraversion 1 .41*** .34*** .31*** .32***

Openness to experience 1 .67*** .34*** .33***

Creativity 1 .42*** .45***

***p<.001

Table 2. The correlation among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강의

시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롭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ɑ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에

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강의

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

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때, 학교생활적응은 

단일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Random 

Splitting Method, Bandalos & Finney 2001)으로 지

표변수를 생성해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

다.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 중 짝수 번

호 문항과 홀수번호 문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 문항 중 홀수번호 

문항은 학교생활적응 1에, 짝수번호 문항은 학교

생활적응2 변수에 할당되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

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검증과 적합도 지수

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 ximation)

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변수

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외향성의 

평균은 3.19(SD=.43), 개방성은 3.19(SD=.52), 창

의성은 3.13(SD=.51), 학교생활적응1은 3.78(SD=.75), 

학교생활적응2는 3.67(SD=.7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대학

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r=.41, p<.001), 

창의성(r=.34, p<.001), 학교생활적응(r=.32, p<.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험에

의 개방성은 창의성(r=.67, p<.001), 학교생활적응

(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격이 경험에 대한 개방

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능

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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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2*** .63*** .05 12.3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57*** .47*** .08 6.64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1 1.00*** .83***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2 1.11*** .88*** .12 8.53

***p<.001, *p<.05

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Fig. 3 Testing for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창의성이 외

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

정하였다(Fig.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창의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

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

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모형

을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모형에서 사용한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외향성의 왜도는 

-.03, 첨도는 -.05, 개방성의 왜도는 .09, 첨도는 

-.02, 창의성의 왜도는 .29, 첨도는 .78, 학교생활

적응1의 왜도는 -.25, 첨도는 .18, 학교생활적응2

의 왜도는 .03, 왜도는 .3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Fig. 2.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먼저, 대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

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외향성에서 창의성으

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Table 3, Fig. 3 참조).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

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

²df=4=10.64, p=.03, TLI=.94, CFI=.98, RMSEA=.08).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

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

가하여 창의성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

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χ²df=2=.96, p=.08, TLI=1.02, CFI=1.00, RMSEA= 

.00). 부분매개모형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

방성은 창의성(β=.63, p<.001)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β=.38, 

p<.001),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β=.21, p<.01, Table 4, Fig 4 참조).

한편, χ²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

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

다(Δχ²df=2=9.68,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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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08 .08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4*** .63*** .05 12.33 .64 .6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46*** .38*** .10 4.43 .38 .38

Extraversion → school adjustment .30*** .21*** .10  .31 .24 .21 .03

Openness to experience → school adjustment .03*** .03*** .09 3.01 .27 .03 .24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 1.00*** .83***

School adjustment2→ school adjustment 1.00*** .88*** .11 9.29

***p<.001, **p<.01

Table 4. Regression weights of research model

Fig. 4. Testing for research model 

하였다(Fig. 4 참조). 

최종모형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1)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

로가 유의해야 하고, 간접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

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Z는 4.32이므로 α=.05수준에서 임계치인 1.96

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경험에의 개

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간

접적으로만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창의성은 다시 높은 학교생

활적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외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외향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

한 적응능력이 높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

방성,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

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

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

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학

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내는 능력이 높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

인 사람이 창의성이 높고(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 2008),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

이 높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학교생활적응과 유의

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

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

1)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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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

력이 높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에의 개방성

이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Kim 2011; Silvia et al. 2009)와 경험에의 개방성

이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같은 결

과를 살펴볼 때,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같

은 성격 특성은 대학생의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절대 변화하지 않는 특성도 아니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친구 혹은 선후배, 교수와 함께 즐겁

게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될 때 대학생들의 외향성은 증진될 수 있다. 또

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소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개방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는 대학생들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학생이 다양한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

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작

용을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

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창의성이 높고, 대학생의 높은 창

의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를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Chung 2003; Runco & Richards 1998), 스트레스

에 취약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다

(Chung 2007)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대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대학생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

각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0). 사회적으

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서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업과 진로 또한 창의

성과 관련이 깊다. 창의적인 대학생들일수록 자

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

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전공체험 프로그램, 

취업관련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

고,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산출물들을 만들어보

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의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에서는 대학

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배

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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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의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을 강조한다. 이는 선행연구결과(Coplan et al. 

2004; Ha et al. 2008; Lee 2003)와 일치하는 것으

로, 대학생을 위한 학교생활적응능력 향상프로그

램 개발 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외향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는 주로 외

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와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불일

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창의성을 인성적

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사고과정으로 접근하느

냐, 산출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

에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및 창의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및 창의성의 중요

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창의

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관

계적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관계

적 혹은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학교환경 

변인과 사회 환경 변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대학

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의 성격적 특성 및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는 초기 연구이다. 대학생의 성

격 특성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어떠한 하위요

인을 포함하는가, 혹은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하

느냐(인성, 문제해결, 사고, 산출물 등)에 따라 다

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일예로 본 연구에서

는 창의성을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 측면에서 고

려했기 때문에 성격특성과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

응의 관계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들 중 창

의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변인 2가지만을 포함하였기 때문

에 성격 특성과 창의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통합

적인 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척도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깊

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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